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懷疑主義 批判(七)

-思想과 生活의 方法論-

裵相河

무릇 變化만을 爲한 變化 卽 單純한 變化는 破壞 卽 單純한 破壞는 잇슬 

수 업는 닭이다.  웨 그러냐하면 吾人들은 變化뒤의 『統一』을 要求하고 

잇기 문이며 한 破壞 그것만으로써는 絶望狀態 卽 希望 업는 狀態를 意

味하고 잇스니 吾人은 希望  업는 狀態 絶望 狀態 破壞 그것만의 狀態에서 

살지 못하고 陰的으로 陽的으로 破壞 뒤의 建設을 渴望하고 잇기 문이다. 

前者의 顯著한 例는 多神論으로부터 一神論的 統一에서 볼 수 잇는 것이며 

後者의 例는 中國의 『打倒 帝國主義』가 하고 잇는 바에서 볼 수 잇는 

것이다. 이와 가티 求遠을 憧憬하기 문에 變化를 要求함은 吾人의 意欲態

度의 가장 根本的인 原理이다. 그리고原始的 獨斷 는 獨斷的 權威를 疑心

하지 안흐면 안이되는 權威主義의 主觀的(心的) 根據는 이 『求遠을 憧憬하

기 문에 變化를 要求한다.』라는 意欲態度의 根本的 原理에 잇다.  卽 權

威主義의 主觀的 原因은 必然的인 心的 原理에 基礎를 두고 잇다. 더욱 求遠

的인 것을  建設하기 爲하야 吾人은 必然的으로 非求遠的인 獨斷的 權威를 

疑心하며 破壞하지 안흘 수  업게 된다는 말이다. 그리고 오늘날 吾人은 破

壞치 안흐면 안이 될 獨斷的 權威에게 支配를 밧고 잇는가? 아닌가? 업다면 

그만이고 잇다면은 그 獨斷的 權威는 무엇일? 獨斷的 權威를 疑心하고 破

壞함이 吾人의 必要的 要求이라면 必然的 要求를 要求대로 滿足시키지 못하

는 『듸렘마』에서 울고 잇지나 안는가? 울지 안는다면 그만이고 울고 잇다

면 어케 하엿스면 울지 안케될? 이는 『思想과 生活의 方法論』인 本論

의 結論에서 討究 할 宿題이다.

(二) 客觀的 原因

權威 自體 內의 原因

懷疑主義 發生의 主觀的 原因은 以上 論述한 바와 갓거니와 그러면 客觀的 

發生原因은 무엇일? 그리고 客觀的 原因은 主觀的 原因과 어한 關係를 

맷고 잇는가? 換言하면 어한 對象을 어한 權利를 어한 客觀的 存在를 



疑心하며 破壞하지 안흐면 아니 될  懷疑와 破壞의 對象인 權威는 어한 

缺陷을 가짐일? 卽 어한 懷疑의 原因을 自己 內部에 包含하고 잇슴일

? 이는 懷疑主義 發生을 主觀的 原因과 密接한 關係에 서 잇는 것이니 

『客觀的 權威의 內容은 永遠的일 수 업다.』라는 原理에서 解決될 줄 밋는

다. 主觀的 原因에서 말한 바와 가티 永遠的인 것을 憧憬함은 心的 要求에 

必然性이다. 이 必然的 要求를 滿足식히기 爲하야 破壞的 手段지 避 할 수 

업다고 하엿다. 그럼으로 吾人은 언제든지 客觀的 權威의 永遠性을 要求하고 

잇다고 할 수 잇다. 그러치만은 吾人이 要求하고 잇스며 前提하고 잇는 客觀

的 權威의 永遠性은 그의 名稱 그의 形式에 지나지 안는다. 客觀的 權威의 

內容은 永遠히 永遠性을 가지지 못한다. 왜 그러냐 할 것 가트면 吾人의 生

活樣式이 를 라 推移하고 잇스니 (推移에 原因이야 무엇이든 推移하고 

잇슴만은 事實이다. 生活樣式과 密接한 關係를 갓고 잇는 客觀的 本位의 內

容으로써 推理치 안흘 수 업는 닭이다. 한 時代의 生活 한 時代의 思想을 

支配하는 權威일 것 가트면 그것은 그 時代의 生活과 그 時代의 思想을 가

장 合理的으로 具現한 權威리야만 할 것이다. 換言하면 그러한 思想德 는 

生活 上 權威는 그 時代의 生活 그것 그 時代의 思想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

가장 正當하게 反映하고 잇는 것이라야 될 것이다. 그러나 한 時代의 生活은 

한 時代의 生活에 지나지 안흘 이며 한 時代의 思想은 한 時代의 思想에 

지나지 안흘 이다. 그것은 到底히 永遠한 時代의 永遠不變인 生活樣式 永

遠한 時代의 永遠不變한 思潮가 될 수 업다는 말이다. 前世代의 生活樣式은 

此世代의 變化된 生活樣式으로 推移하는 것이며 前世代의 思想은 次世代의 

變化된 思想으로 流動하는 것이다. 그럼으로 한 時代의 生活과 한 時代의 思

想을 合理的으로 具現하고 正當하게 反映한 것이 支配的 權威라 할 것 가트

면 이 權威는 變化된 生活 流動된 思想을 가진 次世代에 잇서서는 스사로히 

內容的으로 變化하지 안흐면 안이 될 것이며 流動하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

며 吾人이 前提하며 要求하는 權威의 永遠性은 單只 그의 名稱 그의 外慤形

式에 지나지 안흘 이요, 그의 內容은 (永遠的인 權威를 建設하기 爲하야) 

를 라 變化하지 안흘 수 업게 된다.


